
		
			[image: Cover image]
		

	
    
      
        
          	
          	
        

        
          	
        

        
          	
            [ Article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Vol. 34, No. 2, pp.278-290
        

        
          	ISSN: 1229-8999			
					(Print)
				2288-2049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Apr 2022

        

        
          	Received  10 Jan 2022
Revised  28 Jan 2022
Accepted  04 Feb 2022

        

        
          	
            KSFME_2022_v34n2_278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22.4.34.2.278
          
        

        
          	
            초등 영재교사들의 해부에 대한 혐오감 수준과 경험, 생물교수효능감,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분석
          
        

        
          	
            
              
                Dong-Ryeul KIM
                
                  
                    †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professor)

        

        
          	
        

        
          	
            An Analysis of Correlations between the Level of Disgust against Anatomy and Experience, Biology Teaching Self-efficacy an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Anatomy 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for the Gifted
          
        

        
          	
            
              
                김동렬
                
                  
                    †
                  
                
              
            

          
        

        
          	
        

        
          	†대구교육대학교(교수)

        

        
          	
            Correspondence to: †053-620-1347,  ahabio@hanmail.net
          
        

        
          	
        

        
          	
            

            

          
        

      

      
        
          	
          	
        

      

      
        
          
            초록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disgust against anatomy and past experience of anatomy, and find out the effect of the level of disgust on biology teaching self-efficacy an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anatomy. As research subjects, this study selected 72 elementary school teachers for the gifted who participated in an elementary school science teacher training program for the gifted. The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disgust was higher in those with disgust against anatomy than those without disgust. Secondly, those without disgust had more experience of anatomy in the past than those with disgust. As a negative correlation was clearly found between the level of disgust and past experience of anatomy,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more past experience of anatomy they had, the less disgust they felt against anatomy. Thirdly, those without disgust had more biology teaching self-efficacy after anatomy experiments, so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level of disgust affected the improvement of biology teaching self-efficacy. Lastly, those without disgust were found to aware the importance of anatomy in biology class much more than those with dis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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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생물교육에서 해부의 사용은 20세기 초에 시작되었다(Kinzie et al., 1993). 동물 해부는 동물을 죽이는 것에 대한 윤리적 및 환경적 우려들 때문에 그리고 동물 복지 기준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교육계에서 논란이 많았다(Bishop and Nolen, 2001, Hug, 2008, Oakley, 2009). 그로 인해서, 실제든 가상이든 다양한 해부학적 모형 같은 해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두고 논쟁이 시작되었다(Balcombe, 2001; De Villiers and Monk, 2005, Khalil et al., 2005). 그러나 해부의 대안들은 상당히 많은 장점을 지니지만, 해부의 대안을 쓰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모형들은 학생이 실제 해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학습을 제공하지 못하며(Offner, 1993), 컴퓨터 해부로 훈련받은 학생들은 자신의 지식을 실제 동물에 적용시키지 못하고(Duhrkopf, 1998), 그런 학생은 실용적인 해부 기술을 배울 수도 없다고 하였다(DeVilliers and Monk, 2005). 실제 동물 해부의 적절성에 대한 현재 논쟁을 무시하면서, 전미 과학교사 협회(NSTA, 2005)는 수업시 실제 동물 해부실습을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NSTA는 또한 실제 동물 해부의 효용성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이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해부는 학생들에게 관찰 및 비교 기술을 발달시키고, 특정 유기체들이 공통으로 가진거나 그들 특유의 구조들을 밝히도록 도우며, 생명의 복합성에 대해 인정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도울 수 있다(NSTA, 2005). 해부 실습은 학생들이 해부한 대상들의 특성들(예를 들면 기관의 일관성)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Jones et al., 2004).

      특히, 소 눈 해부와 돼지 심장의 해부는 기관의 해부라는 과정 관련 능력 및 기관 구조와 기능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내용 관련 능력을 모두 필요로 한다. 구조와 기능을 연계하는 것은 과학교육에서 기본과학 개념들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 눈 해부와 돼지 기관들의 해부는, 인간의 기관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 생물학의 환경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Entrich, 1996).

      해부는 역겨움과 혐오감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경험적 연구는 학생의 자기 효능감과 관심의 발생 및 발달에서 이런 감정들이 하는 역할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생들은 학업 환경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며, 대체로 감정은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Krapp, 2005; Hidi and Renninger, 2006). 혐오는 가장 영향력이 큰 부정적 감정 중 하나이며, 특히 생물교육과 관련 있다. 예를 들어 혐오는 해부실습이나 환경 교육 중에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Maloney, 2000). 학습자의 감정이 학습 결과에 끼치는 영향에 중점을 둔 연구에 따르면 해부로 인해 혐오감을 느낀 학생들은 자신이 해부실습을 제대로 못한다고 느꼈다고 한다(Pekrun et al., 2002; Holstermann et al., 2009, 2012), 그러나 더 많은 해부실습 경험을 가진 교사들은 생물학 지도시 스트레스가 더 낮다고 했으며(Randler et al., 2012) 해부의 효과에 대해 더 큰 관심이 있다고 했다(Holstermann et al., 2010; Fančovičova et al., 2013). 그러나 생물교육과 관련 있는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혐오가 교사나 학생들의 효능감이나 동기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들의 수는 적다.

      한편, 영재교사가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잘 판별할 수 있고, 우수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유능한 자질을 갖춘 영재교사야 말로 성공적인 영재교육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요소라 말할 수 있다(Lee and Han 2014). 특히 생물 영역에서는 재료 준비의 어려움과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일선 학교에서 탐구 실험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현행 교과서에 실린 생물영역의 탐구 활동 대부분이 탐구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기보다는 교사가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료를 해석하는 ‘자료 해석’ 위주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Kim, 2021; Park and Kim, 2010). 또한 Yang et al.(2014)은 초등교사들이 과학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면 지도서만을 중심으로 가르치거나 정확한 결과가 도출되는 과학 활동만을 선택하여 수업을 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초등 과학영재교사들은 생명영역의 다양한 유형의 실험을 접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실험활동을 즐기면서 스스로 생명현상에 대한 즐거움을 키워야 한다.

      초등 과학영재수업에서는 초등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탐구활동과 달리 심화적인 탐구활동을 다루거나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탐구활동을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비록 해부활동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나 영재활동에 다루어질 수 있는 활동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초등 과학영재수업에서도 해부실험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기관들의 생김새와 위치 기본적인 기능을 이해에 대한 심화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

      Kim(2011)은 사람의 심장 구조와 유사한 돼지 심장을 이용한 해부 실험이 과학 영재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해부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게 하였다고 보고하였고. Hwang et al.(2007)은 중학교에서 소 눈 해부 실험을 이용한 수업이 학업성취도와 해부 실험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매우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초등 영재수업에서나 초등 영재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해부 수업의 효과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 과학영재지도교사 연수에 참여한 초등 영재교사들의 해부에 대한 혐오감을 조사하였다. 이 집단의 교사들은 앞으로의 영재교수를 위해 중요한 기술과 기법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중요하다. 비록 초등 영재수업에서 해부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아닐 수도 있지만, 교사들에게 있어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직접 체험이 중요하다고 주장에 따른 것이다(DeVilliers and Monk, 2005). 또한 Eagly and Chaiken(1993)는 교수학습활동 능력은 행동 영역(예시 항목: 생물학 전공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실제로 해부를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인지 영역(예시 항목: 실제 해부는 교육적 목표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감정적 영역(예시 항목: 해부를 할 때 혐오스럽다.) 측면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혐오감과 초등 영재교사들의 과거 해부관련 경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동물을 해부한적 있는지, 생물교수효능감과 해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하에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영재교사들의 해부에 대한 혐오감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 영재교사들의 해부에 대한 혐오감 수준과 과거 경험과는 관계는 어떠하며, 해부해 본 동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셋째, 초등 영재교사들의 해부에 대한 혐오감 수준이 생물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초등 영재교사들의 해부에 대한 혐오감 수준이 생물교육에서 해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년 동안 초등 과학영재교사 연수에 참여한 초등 영재교사 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평균 교직 경력은 4.6년이었고 영재교육 경력은 0.8년이었다. 이들은 영재수업 중에 돼지 심장과 소의 눈을 해부했으며 참여자들은 해부에 대한 혐오감을 조사하여 중앙값 분리로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해부에 대한 과거 경험, 생물교수효능감과 생물교육에서 해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시점에 따라(해부 실습 전, 해부 실습 후) 분석하였다.

      

      
        2. 검사 도구 및 분석 방법
        
          가. 혐오감 측정
          해부에 대한 혐오감은, 높은 점수는 해부에 대한 심한 혐오감을 낮은 점수는 낮은 혐오감을 뜻하는 식으로 해부에 대한 혐오감이 점수화되었고, 혐오감 측정 문항은 3문항으로(나는 죽은 동물을 보면 불편하다. 해부 중 동물의 피를 보면 더 이상 못한다. 나는 동물 해부시 역겹고 구역질이 난다.), 5점 척도(1점(나는 동의하지 않음)에서 5점 (나는 동의함))로 되어 있다. 혐오감 측정 검사도구의 신뢰도 계수는(Cronbach’s α) .895이었다.

          혐오감 측정 결과는 혐오감을 느낀 학생들(평균 3점 이상) 혐오감 없는 학생들(평균 3점 미만)로 구분하여 집단별 빈도수를 정리하였다.

        

        
          나. 과거의 해부 경험 측정
          과거의 해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해부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 어느시기에 했는지를 물어보았다. 또한 해부를 해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동물을 해보았는지도 물어보았다.

          해부 경험별 1점을 부여하였으며, 혐오도 수준과 과거의 해부 경험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변수 간의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상관관계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다. 생물교수효능감 측정
          초등 영재교사들의 생물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Mavrikaki and Athanasiou(2011)의 Biology Teaching Selfefficacy Beliefs(BioTSEB)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은 19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물교수를 위한 교과교육지식과 이해,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동기유발 활용에 대한 능력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측정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Cronbach’s α) .847이었다.

          검사는 해부실험 전후 각각 동일한 검사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혐오감을 느끼는 집단과 혐오감 없는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6.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전 검사 결과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라. 생물수업에서 해부의 중요성 및 장단점 측정
          생물수업에서 해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해부학 수업에서 실제 해부는 필수이다.’, ‘나는 3D 모형들이 실제 모형보다 해부수업에 쓰기에 더 낫다고 생각한다.’, ‘실제 동물 해부는 생물학을 가르칠 때 중요하다’. 이와 같이 생물수업에서 해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검사지는 3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 검사도구의 신뢰도 계수는(Cronbach’s α) .847이었다. 또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초등 영재수업에서 해부의 장단점을 조사하였고, 결과는 혐오감 수준에 따른 두 집단별 장단점에 대해 언급한 주제들을 빈도에 따라 정리하였다.

          생물수업에서 해부실험의 중요성에 대한 두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6.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전 검사 결과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혐오감, 과거 해부경험에 대한 검사는 5분 동안 해부 실습전에 실시되었고, 생물교수효능감, 생물수업에서의 해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검사는 해부 실습 전후 각각 15분씩 실시되었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혐오감 측정 결과
        72명의 초등 영재교사들의 혐오감 측정 결과에 따라, 평균 3점 이상을 혐오감을 느끼는 집단으로 보았고 평균 3점 미만를 혐오감이 없는 집단으로 보았다.

        혐오감 측정 결과 3점 이상인 영재교사들은 40명(55.6%)이었고 3점 미만인 영재교사들은 32명(44.4%)이었다. 혐오감을 느끼는 영재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조).

        
          <Table 1> 
				
          

          
            Results of Measuring the Level of Disgust
          
          

        

        
          
            
              	Group
              	M
              	SD
              	n
              	%
            

          
          
            	Those with Disgust
            	3.90
            	 .11
            	40
            	55.6
          

          
            	Those without Disgust
            	2.15
            	.07
            	32
            	44.4
          

          
            	Total
            	3.15
            	1.08
            	72
            	100
          

        

        

        혐오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감정이다(Izard et al., 1993). Rozin et al.(1993)은 ‘혐오’를 공격적 대상을 접촉하려 할 때의 느끼는 ‘역겨움’으로 간주하였다. 감정은 어떤 대상, 사건 혹은 상황을 본 후 갖게 되는 것이다. 혐오를 끌어낼 수 있는 요인들로는 특정 음식, 몸의 부산물, 죽음이나 사체와의 접촉 등이 있다. 혐오는 별개의 행동, 생리학적, 표현적 요소들을 통한 다른 감정들과 구별될 수 있다(Levenson, 1992). 문화들마다 공통된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는 문화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Holstermann et al., 2009).

        해부에 대한 혐오와 관심은 상호 배타적일 필요는 없지만, Holstermann et al.(2012)에 따르면 ‘해부에 대한 혐오’ 영역은 해부에 대한 모든 다른 태도들과는 부정적 상관이 있으며, 이는 인지된 혐오는 해부에 대한 태도와 부정적 상관이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교육적 맥락에서 특히 혐오를 느끼는 영재교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혐오감이 영재교수활동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혐오감 수준과 과거 해부경험과의 관계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초등학교에서 해부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에서는 14명, 고등학교에서 10명, 대학교에서는 5명이 경험이 있었다. 과거 해부경험은 혐오감이 없는 집단이 21명으로 혐오감을 느끼는 집단의 9명보다 12명이 더 많았다(<Table 2> 참조).

        
          <Table 2>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Disgust and Past Experience
          
          

        

        
          
            
              	Group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Total
            

          
          
            	Those with Disgust
            	0
            	5
            	3
            	1
            	9
          

          
            	Those without Disgust
            	1
            	9
            	7
            	4
            	21
          

          
            	Total
            	1
            	14
            	10
            	5
            	30
          

        

        
          
            * Duplicate responses included
          

        

        

        72명 영재교사의 혐오감 측정 점수와 과거 해부경험(전체 횟수별 1점을 부여) 하여 두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다.

        
          <Table 3> 
				
          

          
            Results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Disgust and Past Experience of Anatomy
          
          

        

        
          
            
              	
              	Past Experience of Anatomy
            

          
          
            	Level of Disgust
            	-.498***
          

        

        
          
            ***p<.001
          

        

        

        혐오감 수준과 과거 해부 경험과의 상관계수가 -.498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부적 상관을 이루고 있었다. 즉, 과거 경험이 있을수록 혐오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부에 대한 이전 경험들은 해부에 대한 혐오를 줄였으며 이는 해부 경험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끼침을 의미한다는 Holstermann et al.(2009)와 Randler et al.(2012)의 의견과 일치하였다. 또한 혐오스런 동물(쥐나 뱀)과의 신체적 접촉 그리고 해부실습은 혐오감을 감소시킨다는 견해를 지지한다(Holstermann et al., 2010, 2012; Kim, 2017; Randler et al., 2012).

        동물 해부는 생리학과 동물학 관련 수업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이다(Fančovičova et al., 2013). Oakley(2012)의 연구에 따르면 북미의 생물교사 대부분은 계속 해부를 한다고 했으며, 비슷하게 매사추세츠의 과학교사들을 살펴본 연구는(N=667) 응답자의 78.1%는 지난 5년간 적어도 한번 해부를 했다고 했다(Almy et al., 2001). 미국 생물교사 협회(n=215) 회원들의 답변들에 근거하고 있는 연구는 응답자의 75%는 과학 수업에서 동물 해부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했다(Cockerham, 2001). Fančovičova et al.(2013)는 흥미롭게도, 평생에 걸친 해부 경험들은 고등학교에서 해부 경험보다 해부에 대한 태도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초등 영재교육과정부터 생명윤리교육과 동시에 해부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해부에 대한 태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해부의 경험이 있는 30명의 초등 영재교사들이 해부한 동물을 조사한 결과, [Fig. 1]과 같이 ‘어류(8명)’, ‘개구리(7명)’, ‘지렁이(3명)’, ‘소의 부위(3명)’, ‘돼지의 부위(3명)’, ‘오징어(2명)’, ‘대합조개(2명)’, ‘닭(1명)’, ‘쥐(1명)’에 대해 경험이 있다고 했다.

        
          
          

          [Fig. 1] 
				
          

          
            Frequency of Anatomy Animals Experienced in the Past.
          
          

          

        

        해부한다고 자주 언급된 동물은 대부분 어류과였는데 이는 아마도 어류가 해부용으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다음 순인 개구리는 실제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주로 해부동물로 등장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동물들도 또한 생활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의 몸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비교할 수 있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방과후 활동이나 과학캠프를 통해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영재교사들은 학교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보다 높은 수준을 영재수업에 적용하지만 ‘좋은’ 영재교사들은 보다 도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수업에 적용하려고 시도한다(Lee and Han, 2014). 이는 영재의 다양한 특성과 일반수업 보다 ‘허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재수업에서는 일반수업과 달리 교육과정이나 수업시간 탐구주제 등이 허용적인 측면에서 비록 초등 영재수업에서는 생명윤리에 대해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해부실험의 효과적인면을 고려한다면 영재교사입장에서는 도전해볼 만하다. 이러한 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영재교사의 해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3. 혐오감 수준이 생물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초등 영재교사의 혐오감 수준이 생물교수효능감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해부실습 전(t1)에는 혐오감을 느낀 영재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영재교사들간에 생물교수효능감에서는 중요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해부를 한 후에(t2), 혐오감을 느낀 영재교사들은, 혐오감을 느끼지 않은 교사들보다 교수 능력이 부족함을 인식했다.

        
          <Table 4> 
				
          

          
            Results of Analyzing the Effect of the Level of Disgust on Biology Teaching Self-efficacy
          
          

        

        
          
            
              	Group
              	n
              	Pre-Test
              	
              	Post-Test
              	
                F
              
              	
                P
              
            

            
              	M
              	SD
              	M
              	SD
            

          
          
            	Those with Disgust
            	40
            	3.10
            	1.41
            	
            	2.80
            	1.43
            	28.514
            	.000**
          

          
            	Those without Disgust
            	32
            	3.18
            	1.22
            	
            	3.93
            	.75
          

          
            	Total
            	72
            	3.13
            	1.32
            	
            	3.30
            	1.30
            	
            	
          

        

        
          
            **p<.01
          

        

        

        즉, 혐오감을 느끼지 않은 영재교사들의 경우 측정 시점 t1과 t2 사이에, 생물교수효능감이 증가했다. 이는 영재교사들의 생물교수효능감 향상에 혐오감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Pekrun et al.(2002)에 따르면 혐오감은 교수효능감 증가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현재의 관심 정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내재적 동기에 큰 해를 준다고 보고하였다. 교수효능감은 인지적 과정 뿐 아니라 동기적 및 감정적 과정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부 중에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극체는 해부실습 중에 사용하는 빈도를 줄여야 한다(Bandura et al., 2003; Hidi and Renninger, 2006). 예를 들어, 해부동물의 혈액과 응고된 덩어리들을 없애야 하며, 기관들을 미리 구석구석 씻어서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게 해야 한다(Holstermann et al., 2009). 심지어 해부 전에 미리 사진 같은 표상수단들의 도움을 받아 혹은 해부 전과 도중에 교사들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식으로 혐오감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교사들은 학생들의 효능감을 지원하고 관심을 향상하고 유지하는 것을 돕기 위해 혐오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주시해야 한다. 해부가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관심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해부를 하라고 강요하거나 죽은 기관들을 만지라고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Holstermann et al., 2009).

        교수효능감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자신의 행동이나 자원으로 특정 과제를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판단들이 포함된다(Hwang and Cho, 2011; Kim et al., 2015; Sniehotta et al., 2005). 교수효능감은 인지, 동기, 정서적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수효능감에는 사람이 자기-향상적 혹은 자기-비하적 식으로 생각하는지 여부,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을 얼마나 잘 동기부여하거나 인내하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준다(Bandura and Locke, 2003). Seo and Park(2005)은 교수방법 효능감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과학영재교육 교사는 일반 과학교사들이 지녀야 할 전문성에 더하여 특히 과학영재의 성취의욕에 대해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영재교수 학습방법 전략에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과학영재교육 교사의 전문성은 교과 지식으로서 과학영역의 폭넓은 지식과 탐구방법을 이해하고 과학교과의 특성과 과학영재의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다(Kang and Choi, 2004; Oh et al., 2014). 따라서 영재교사들은 생물교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혐오감을 사전 경험을 통해 감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다양한 생물들의 탐구경험을 통해 생물교수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최소화해야 한다.

      

      
        4. 혐오감 수준이 생물수업에서 해부실험의 중요성 및 장단점 분석 결과
        생물수업에서 해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전 검사에서 혐오감을 느끼는 집단의 평균점수는 2.40점, 혐오감 없는 집단의 평균점수는 3.56점이었고, 사후 검사에서는 혐오감을 느끼는 집단이 2.17점, 혐오감 없는 집단은 4.06점이었다. 이러한 점수 차이가 유의미한 지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을 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즉, 혐오감이 없는 집단이 혐오감을 느끼는 집단보다 생물 수업에서 해부의 중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Results of Analyzing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Anatomy in Biology Class
          
          

        

        
          
            
              	Group
              	n
              	Pre-Test
              	
              	Post-Test
              	
                F
              
              	
                P
              
            

            
              	M
              	SD
              	M
              	SD
            

          
          
            	Those with Disgust
            	40
            	2.40
            	1.06
            	
            	2.17
            	1.03
            	26.484
            	.000**
          

          
            	Those without Disgust
            	32
            	3.56
            	1.31
            	
            	4.06
            	1.26
          

          
            	Total
            	72
            	2.94
            	1.29
            	
            	3.01
            	1.47
            	
            	
          

        

        
          
            **p<.01
          

        

        

        혐오감이 없는 영재교사들 대부분은 기존의 해부에 큰 가치를 부여함이 드러났다. 즉, ‘동물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실제 해부는 필수이다.’, ‘나는 3D 모형들이 실제 모형보다 해부수업에 쓰기에 더 낫다고 생각한다.’, ‘실제 동물 해부는 생물학을 가르칠 때 중요하다.’는데 동의하거나 강하게 동의했다.

        생물수업에서 ‘초등 과학영재수업에서 해부실험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 응답한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Analyzed Strengths and Weaknesses of Anatomy Experiments in Elementary School Science Class for the Gifted
            (Unit: Persons)

          
          

        

        
          
            
              	
              	Rank
              	Details
              	Group 
with 
Disgust
              	Group 
without 
Disgust
            

          
          
            	Strength
            	1
            	Helping students improve their knowledge about animals’ organs, structures and functions
            	3
            	6
          

          
            	2
            	Helping them apply concepts they learned about animals
            	2
            	5
          

          
            	3
            	Helping them have more interest in and passion for biology
            	2
            	4
          

          
            	4
            	Helping them improve inquiry abilities and participate in problem-solving process in person
            	2
            	4
          

          
            	5
            	Providing them with chances of respecting and valuing life
            	2
            	3
          

          
            	6
            	Helping them keep their memories longer
            	1
            	3
          

          
            	7
            	Helping them focus better on motivation to process and completion
            	1
            	2
          

          
            	8
            	Show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organisms
            	1
            	2
          

          
            	9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our body
            	1
            	2
          

          
            	10
            	Helping them have a sense of achievement
            	1
            	1
          

          
            	Total
            	16
            	32
          

          
            	Weakness
            	1
            	Students may have a sense of repulsion against animals.
            	5
            	3
          

          
            	2
            	Likely to create mischievous and life-disregarding atmospheres
            	5
            	2
          

          
            	3
            	Causing safety-related problems in the science lab
            	5
            	0
          

          
            	4
            	Having negative effect on their human nature
            	5
            	0
          

          
            	5
            	Difficult to properly dispose of specimen
            	5
            	2
          

          
            	6
            	Likely to create such problems as bacterial infection and virus infection
            	2
            	1
          

          
            	7
            	Leading to a heavy burden of expenses
            	2
            	1
          

          
            	8
            	Likely to lose interest to the contrary
            	2
            	0
          

          
            	9
            	Difficult to obtain animal specimen
            	1
            	0
          

          
            	10
            	Hard to handle ventilation in the lab
            	1
            	0
          

          
            	Total
            	33
            	9
          

        

        

        초등 영재교사들이 언급한 해부의 주요 장점은 교육학적 가치였다. ‘동물의 기관들 및 구조, 기능에 대한 학생의 지식을 견고하게 해준다.’를 두 집단 모두 중요한 장점으로 언급하였고, 동물에 대해 학습했던 개념들을 적용해보게 하고 생물학 공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게 한다는 등 실제 해부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습방법으로 여겼다.

        실제 해부는 사실적 측면을 제시하고, 다양한 방식의 체험을 제공하며, 실제 동물을 해부할 때 학생들이 느끼는 경이감을 느끼게 해준다. Oakley(2012)는 실제 상황을 보는 것은 이상적인 학습법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늘 그림만 보다 보니, 해부 실습 중에도 가상에 익숙해져서 해부 중에도 실제가 아닌 가상그림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응답들 속에서 영재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점으로는 탐구능력을 기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영재학생의 성취를 향상시켜준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해부실험에 대해서 혐오감 없는 집단이 혐오감을 느끼는 집단보다 장점에 관한 언급이 많았다.

        초등 과학영재수업에서 해부실험의 단점은 ‘동물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가 총 8명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그 다음 순으로 장난스러운 분위기, 생명경시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가 7명으로 많았다. 단점에 관해서는 혐오감을 느끼는 집단이 혐오감 없는 집단보다 더 많은 단점을 언급하였다.

        그 밖에 영재교사들은 해부에 대한 여러 우려들을 이야기했으며, 그 중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건강과 안전 문제였다. 5명의 응답자는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들은 학생이 메스, 핀, 화학용액으로 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 걱정했다. 또한 실험 후 표본 처리의 어려움과 세균과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2명의 교사는 어떤 학생들에게는 해부과정이 혐오스럽기 때문에 과학에 흥미를 잃게 될 수 있다고 했다. 3명의 교사는 주요 문제점으로 비용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작업하게 하는 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방법은 모든 학생이 해부에서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코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실제 가장 큰 윤리적인 문제는 해부동물의 기관을 막 자르거나, 함부로 하는 것이다. 해부로 인해 학생들이 동물들을 다치게 하거나 해부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해부실습으로부터 충분한 가치를 얻는지에 대한 우려들과 연계된다.

        두 집단 모두 초등 과학영재수업에서 해부실험의 장단점에 대해서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혐오감 수준에 따라 장단점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혐오감 없는 집단에서 단점보다는 장점에 대해 언급한 것이 많을 것을 볼 때 실제 해부실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재교사들의 혐오감 정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 영재교사들의 해부실험에 대한 혐오감 수준, 혐오감과 과거 해부경험과의 상관관계, 혐오감 수준이 생물교수효능감과 생물수업에서 해부수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첫째, 72명의 영재교사들 중에서 혐오감 측정 결과 3점 이상인 영재교사들은 40명이었으며 3점 미만인 영재교사들은 32명이었다. 혐오감을 느끼는 영재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거 해부경험은 혐오감을 느끼는 집단은 9회, 혐오감 없는 집단은 21회로 나타났고 해부경험은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없었고 중학교시절에 14회에 가장 많았다. 경험한 해부동물은 어류가 가장 많았다. 혐오감 수준과 과거 해부경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혐오감 수준이 낮을수록 과거 해부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부에 대한 혐오는 해부에 대한 이전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었다.

      셋째, 혐오감 수준이 생물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해부실험 전에는 두 집단간의 생물교수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에는 혐오감 없는 집단의 생물교수효능감이 향상되어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혐오감 없는 집단이 생물교수효능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혐오감이 새로운 학습방식을 탐구하려는 의지와 생물학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성,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동기유발 활용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할 수 있었다.

      넷째, 생물수업에서 해부실험의 중요성과 장단점에 대한 두 집단간에 비교한 결과, 해부실험 후 혐오감 없는 집단이 생물수업에서 해부실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어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혐오감 없는 집단에서는 초등 영재수업에서의 해부실험의 장점에 대해 진술한 빈도가 높았으며 혐오감을 느끼는 집단에서는 오히려 해부실험의 단점에 대해 진술하는 빈도가 높았다. 두 집단 모두 해부실험의 장점으로 ‘동물의 기관들 및 구조, 기능에 대한 학생의 지식을 견고하게 해준다.’의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단점으로는 ‘동물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의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론은 전반적으로 해부에 대한 혐오감을 줄여 해부실험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하였으나 해부가 윤리적으로 왜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중요 질문이 남아 있다. 해부실험이 인도적인 과학실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장애물과 기회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 즉, 교사들은 인도적 과학에 대한 토론, 왜 그것들이 이상적이고, 윤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토론해야 한다. 이런 논의들은 교사교육 훈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교사들에게 해부 대안들을 익숙하게 하는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해부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최근에는 기상해부실험 프로그램이 개발된 상태이다. 실제 이러한 가상해부실험이 실제적인 해부실험과 학습효과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가상 해부에 대한 교사의 태도, 가상해부와 실제해부를 동시에 사용할 가능성과 긍정적 관계에 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 영재수업에 초점을 두어 해부에 대한 영재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았으나 해부를 통한 초등 영재학생들의 해부에 대한 혐오감이나 자기효능감 수준의 변화를 후속연구로 진행하여 실제 영재수업에서의 해부의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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